
I.	서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로봇산업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020년 이후 거대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시각‧언어‧행동

(VLA: Vision-Language-Action) 통합 모델이 빠르게 발

전하면서, 로봇은 자동화 기계에서 지능적 행위자

로 진화하고 있다[1]. 정해진 환경에서 반복작업을 

수행하던 로봇이 복잡한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자

연어로 소통하며, 스스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로봇은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AI 로봇을 제조 경쟁력 강화, 고령

화 대응, 신산업 창출의 전략적 동력으로 인식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3]. 글로벌 시장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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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은 2030년대 AI 로봇 시장이 전 산업으로 확산

되며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특히 중국의 부상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휴머

노이드 중심의 AI 로봇을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

다. 중국 정부는 체화지능(具身智能, Embodied Intelli-

gence)을 국가 중점 기술로 지정하며, 대규모 로봇 지

능모델, AI 반도체, 로봇 운영체제, 클라우드 인프

라, 데이터셋, 부품 표준화 등을 포괄하는 기술 생태

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3]. 이러한 전략은 기

술 자립, 시장 선점, 공급망 안전화 및 표준 주도를 

통해 글로벌 AI 로봇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기술 경쟁

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 AI 로봇산업의 기술 개발 동향과 생태

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중국의 주요 AI 로봇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가치

사슬 측면에서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생태계 관점에

서 기업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중국 AI로봇 육성정책

중국 정부는 2020년대 이후 AI 로봇의 기술 선점

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

진하고 있다[3,4]. 2025년 「정부업무보고서」는 대규

모 언어모델(LLM) 응용 확산과 지능형 로봇산업화

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며[5], 국무원의 「인

공지능+ 행동 추진 의견」(2025.8)은 AI를 산업 전반

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지능형 로봇 및 체화지

능 시스템을 국가 중점 기술 분야로 지정하였다[5,6].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3년 「로봇+ 행동계획」

을 통해 로봇산업을 국가 전략 신산업의 핵심 축으

로 설정하고[4], 제조‧물류‧의료‧교육‧농업‧

건설‧에너지 등 10대 분야에서 로봇 응용 확산을 

추진하였다. 또한 감속기‧서보모터‧제어기‧센

서‧AI 칩을 핵심 기술 개발 과제로 지정해 기술 자

립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였다. 이어 「휴머노

이드 로봇 혁신 및 발전 지도의견」(2023)은 대뇌‧

소뇌‧사지 통합 기술체계를 중심으로 전용 플랫

폼‧핵심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지능형 로봇

산업 클러스터와 범용 로봇 생태계 완성을 국가 목

표로 제시하였다[3]. 아울러 지능형 로봇 국가표준 

및 등급체계 제정을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능형 컴퓨팅 인

프라, 데이터 허브, AI 플랫폼을 확충하고, 세제 혜

택‧보조금‧전략펀드‧장기금융 지원을 결합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통해 핵심 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3-5].

지방정부는 국가‧지방 공동추진 모델을 기반으

로 지역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2025년 현

재 13개 이상의 성(省)이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

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3,4].

베이징시는 대규모 로봇 AI 모델 개발과 휴머노

이드 로봇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며, 체화지능 데이

터 허브를 통해 로봇 훈련 데이터와 국가 표준을 확

립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다종 로봇 훈련기지와 동

작‧제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오픈소스 휴머노

이드 로봇 개발 및 산업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광

둥성은 클라우드 기반 제조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산업 융합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장성은 휴머노이

드‧뇌 기반 지능‧양자정보 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1,3,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AI 로봇 정책은 

기술 자립화‧생태계 구축‧표준화를 세 축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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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uan, GR-3)을 로봇 인지 엔진으로 확장하는 방

식을 채택한다. 자사 모델과 데이터를 부분 공개하

거나(알리바바의 ModelScope)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구축(텐센트)하여 사실상의 산업 표준 지위를 선점

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한다[8-12].

반면, 애지봇과 엔진AI로 대표되는 로봇 전문 기

업들은 차별화된 접근을 보인다. 이들은 실제 로봇 

운용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자기

개선 메커니즘(애지봇) 또는 로봇 온보드 탑재가 가

능한 경량화된 신경망 구조(엔진AI)를 개발하며, 실

용성과 현장 적용성에 기반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5,13,14].

1.2 소뇌지능 개발

중국의 로봇 소뇌 기술 개발은 유비테크, 유니

트리, 딥로보틱스, 러쥐 로보틱스 등 로봇 제조 전

문 강소기업들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긴밀 통합

을 통해 정밀 제어 역량을 내재화하며 자립화 노선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강화학습 기반 AI 제어 

시스템과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핵심으로 실시간 

운동제어 역량을 확립한다. 자체 개발한 서보 드라

이버, 액추에이터 등 핵심 구동 하드웨어에 강화학

습‧모방학습을 결합한 제어 알고리즘을 직접 통합

하며(유니트리, 유비테크), 힘‧위치 피드백 제어 및 

예측 기반 제어(MPC: Model Predictive Control) 등 고

난이도 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솔루션(딥로보틱

스, 러쥐 로보틱스)를 상용화하고 있다[5,15-18]. 이를 

통해 해외 기술의존도를 낮추고 정밀제어 역량을 

강화하며 공급망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1.3 통합지능 개발

중국의 로봇 대뇌‧소뇌 통합 기술 개발은 국가 

혁신센터, 자동차 기업, 로봇 전문 기업 등이 로봇의 

여 데이터‧기술‧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국가 차

원에서 조성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전략‧표준‧금

융‧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시범사업‧공공조달‧

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하는 이원적 추진 구조를 통

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III.	중국 AI로봇 기술 개발 동향

본 장에서는 기술 가치사슬 측면1)에서 중국 AI 로

봇의 주요 기관과 기업의 추진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2)

1. 로봇지능 개발동향

중국의 로봇지능 기업은 크게 인지‧추론‧계획 

중심의 대뇌 지향, 행동제어‧실제동작의 소뇌 지

향, 최근에는 대뇌와 소뇌 기능을 통합한 지능 개발

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1.1 대뇌지능 개발

중국의 로봇 대뇌 기술 개발은 거대 플랫폼 기업

과 로봇 전문 기업이라는 서로 다른 축으로 전개되

고 있다.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클라우드‧검색‧소셜미디어 분야의 거대 플

랫폼 기업들이 대뇌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Qwen, Pangu, ERNIE, 

1) � 중국 정부와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AI 로봇은 대뇌, 소뇌, 
바디로 구분된다. 이를 준용하여 본 글에서는 AI 로봇 가치사
슬을 로봇지능(대뇌·소뇌·통합지능), 로봇지능 인프라(AI 반
도체, 로봇 운영체제, 클라우드, 데이터셋), 구현체인 바디(핵
심 부품과 제품 양산)의 측면으로 분석한다.

2) � Ⅲ장과 V장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중
국 기관과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집약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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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추론‧계획과 행동‧동작을 하나로 연결하

는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시

각‧언어‧행동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실시간 환

경에 적응하는 대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통합 지능

을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대뇌와 소뇌 기능을 유기

적으로 결합한 통합 모델과 실시간 기억 기능(BAAI: 

Beijing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지와 제어

를 단일 경로로 연결한 대형 모델(AI² 로보틱스), 자율

주행 기술을 활용한 인지‧판단‧제어 구조(샤오펑 

로보틱스), 고수준 명령을 즉각적인 정밀 동작으로 

변환하는 솔루션(로봇에라)를 상용화하고 있다[19-

22]. 중국 기업들은 통합지능 개발을 통해 지‧추

론‧계획과 행동‧동작을 분리 개발하는 기존 방식

을 넘어 실시간 반응성을 확보하며 로봇의 자율성

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아키텍처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대뇌 또는 소뇌 중심의 기업들도 융

합형 접근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지능 개발이 향후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로봇지능 지원기술 개발동향

중국의 로봇지능을 위한 기술 개발 동향을 AI 반

도체, 로봇 운영체계, 클라우드, 데이터셋 측면에서 

제시한다. 

2.1 AI 반도체 개발

중국의 로봇 AI 반도체 개발은 플랫폼 대기업과 

전문 반도체 기업들이 독자 설계와 생산을 통해 로

봇 지능화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며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로봇 인지‧추론‧계획 기능을 담당하는 AI 

가속 칩과 실시간 운동제어를 위한 전용 칩을 중심

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는 클라우드 서버와 로

봇 현장을 연결하는 AI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하여 

로봇의 대뇌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화웨이 Ascend, 알

리바바 Hanguang 계열, 바이두 Kunlun 계열). 이들 칩은 

대규모 AI 모델 구동과 영상‧센서 데이터의 빠른 

처리에 특화되어 로봇의 환경 인지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자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와 긴밀히 연

동된다[5,8-10].

전문 반도체 기업들은 대뇌‧소뇌 이원 구조를 

반도체 수준에서 통합하여 구현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고 고

위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뇌 칩과 실시간 운동제

어를 전담하는 소뇌 칩을 개발하여 인지와 제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효율성을 높인다(블랙 세서미)[23]. 

영상 처리와 AI 추론을 통합한 경량 칩으로 가격 경

쟁력을 확보하며 다수 휴머노이드에 채택되고 있다

(록칩)[24].

중국 기업들은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강화하며, 

로봇 지능화를 위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2.2 로봇 운영체제(ROS) 개발

중국의 로봇 운영체제 개발은 국가지정 R&D 기

관, 플랫폼 대기업, 로봇 전문기업들이 독자 개발과 

오픈소스 확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BAAI와 플랫폼 대기업들은 다양한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대뇌‧소뇌 계층 구조로 여러 종류

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화를 추

진한다(BAAI의 RoboOS 2.0)[19]. 로봇‧스마트홈‧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센서‧구동장치 제

어 플랫폼을 구축하며(화웨이의 HarmonyOS, Kaihong 

OS), 조립식 구조로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의 호환성

을 지원한다(텐센트의 TaiROS)[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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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운영한다(애지봇)[13,15]. 복잡한 의사결정을 

클라우드에 위임하고 여러 로봇 간 협업을 조정하

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딥로보틱스)[17].

중국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통해 로봇의 연산 부담

을 분산하고 중앙집중식 AI 서비스 공유 체계를 확립

하며, 다중 로봇의 통합 관제와 지속적 학습‧업데이

트가 가능한 클라우드 로봇 구조를 확충하고 있다. 

2.4 데이터셋 구축과 실증센터 · 훈련장 운영

중국의 로봇 데이터셋 구축은 국가 혁신센터, 플

랫폼 대기업, 대뇌‧소뇌지능 개발 로봇 전문기업

들이 실제 환경 데이터 수집, 가상 시뮬레이션, 오픈

소스 공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플랫폼 대기업과 국가 기관들은 대규모 데이터셋

과 훈련 시설을 구축하여 산업 전반에 제공하고 있

다. 산업‧상업‧가정 환경의 3차원 가상 환경과 실

제 거점의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로봇이 실제

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며(BHRIC), 이미

지‧언어‧행동을 통합한 데이터셋과 가상 훈련 환

경을 제공한다(알리바바)[8,25]. 5G 통신망을 활용한 

다중 로봇 훈련 환경을 구축하고(화웨이), 시각 인식

과 자율주행 데이터를 공개하며(바이두), 실제 환경

을 가상으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훈련 환경을 제공

한다(텐센트)[9-11].

로봇 전문기업들은 자사 제품 개발과 연계된 특

화 데이터를 수집하며, 일부는 공개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학습 모델과 코드를 공개하고 사용자 커뮤

니티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며(유니트리),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 협업 데이터를 축적한다(유비테크)

[5,15,16]. 실제 환경의 영상‧촉각‧힘 감지 데이터

를 수집하여 일부 공개하고(애지봇, 푸리에 인텔리전

스), 강화학습 기반 보행 훈련장을 운영하여 데이터

를 축적한다(엔진AI)[13,14].

중국은 실제 환경 데이터 수집, 가상 시뮬레이션, 

로봇 전문기업들은 자사 하드웨어에 특화된 전용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음성‧시각‧행동을 통합 처리하는 휴머노이드 전

용 운영체제를 상용화하며(샤오펑 로보틱스의 Tianji 

AI OS, 유비테크의 UPilot OS), AI 모델을 운영체제에 

직접 통합하여 로봇의 몸체와 지능을 실시간 연결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애지봇의 Lingqu OS)

[13,15,21].

종합하면 중국은 해외 ROS 의존도를 낮추고 AI 

통합형 로봇 제어 플랫폼을 구축하며, 로봇 지능화

를 위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반을 중심으로 독자 표

준과 생태계를 확립하고 있다.

2.3 로봇지원 클라우드 개발

중국의 로봇 클라우드는 국가 혁신센터, 플랫폼 대

기업, 로봇 전문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분산 연산과 

중앙집중식 지능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플랫폼 대기업과 국가 기관들은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수 로봇의 통합 관제와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수 현장의 로봇을 중앙 

시스템에서 통합 관제하고(BHRIC: Beijing Humanoid 

Robot Innovation Center), 5G 통신망과 결합하여 영

상 인식과 행동 계획의 복잡한 연산을 클라우드로 

이전함으로써 실시간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화웨이 

Cloud)[9,25]. 대규모 서버를 통해 AI 모델을 제공하

고(알리바바 Cloud), 자연어‧음성 처리를 클라우드

에서 처리하며(바이두 스마트 Cloud), 물리 로봇과 가

상 복제본 사이의 실시간 동기화를 구현한다(텐센트 

Cloud IoT)[8-11].

로봇 전문기업들은 자사 로봇과 연계된 클라우

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 현장 최적화와 성능 개

선을 실현하고 있다. 현장 로봇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원격 관리를 수행하며(유비테크), 센서 데이터

를 클라우드에서 학습하여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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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공개 및 공유를 통해 로봇 인지‧계획‧제

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표준과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3. 핵심부품과 완제품 양산 동향

주요 AI 로봇 중국기업의 핵심부품 개발과 휴머

노이드를 중심으로 완제품 양산 동향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3.1 AI 로봇 핵심부품 개발

중국의 로봇 핵심부품 개발은 기존 하드웨어 강

자와 신흥 로봇 기업들이 모터‧감속기‧액추에이

터 등 핵심 구동 부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부품기업

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하드웨어 강자들은 자체 개발과 협업을 병

행하여 핵심 부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로봇 관

절과 손을 직접 제작하고 부품 기업을 투자‧인수

하여 내재화 체계를 구축하며(샤오미), 모터와 감속

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과 협력한

다(유비테크, BYD 협력)[15,26]. 모터부터 센서, 로

봇 손까지 전 부품을 직접 개발하여 원가 절감과 성

능 향상을 추구하고(유니트리), 용도별 차별화된 관

절 모듈을 자체 개발하며(딥로보틱스), 정밀 힘 조

절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다(푸리에 인텔리전스)

[16,17,27].

신흥 로봇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과 설계 방식

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모듈화하여 다양한 로봇에 적용 가능한 설계를 구

현하고(애지봇), 와이어 기반 구동 방식으로 부드러

운 움직임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아스트리봇)[13,28].

중국 기업들은 핵심 구동 부품의 자체 개발과 국

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해외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3.2 AI 로봇 완제품 양산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중국의 AI 로봇 완제품 

양산은 기존 제조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로봇 

전문기업들이 대규모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구축하

며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제조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 시설을 로봇 제조로 전환하며 대

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 시설과 

공급망을 활용하여 2026년 연간 5만 대 양산을 목

표로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샤오펑 로보틱스), 전자제

품 제조 인프라와 자동화 라인을 로봇 생산에 활용

한다(샤오미)[5,21,26]. 

로봇 전문기업들은 자체 생산과 협력을 병행하며 

전용 생산 공장을 신설하여 연간 수만 대 이상의 양

산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통합 생산공장을 개설하

고 남방 지역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유니트리), 국내 

부품 조달 중심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유비테크)[5,15,16]. 자체 공장에 완전한 생산 라인

과 대규모 트레이닝센터를 구축하고 전용 신공장을 

신설하며(애지봇), 휴머노이드 전용 생산 라인을 구

축하였다(러쥐 로보틱스)[13,18].

중국 기업들은 기존 제조 인프라의 전환과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해 로봇 완제품의 대량생산 체제를 

완비하고,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4. 중국 AI 로봇 가치사슬 분석종합

본 장에서 분석한 중국 AI 로봇 기술 가치사슬별 

현황과 특징은 표 1과 같다.

종합하면, 중국은 AI 로봇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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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 혁신센터의 역할 강화

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 역량과 막대한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다.

로봇 지능 개발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 AI 로봇 

전문기업, 하드웨어 강점 보유 기업이 기업역량을 

바탕으로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로봇지능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obot Foundation Model)을 중심으로 

인지‧계획‧행동을 단대단(End-to-End)으로 대뇌‧

소뇌‧부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로봇 가치사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플

랫폼 대기업과 하드웨어 전문기업의 역할이다. 플

랫폼 대기업은 로봇 지능 개발부터 AI 반도체, 운영

체제, 클라우드, 데이터셋 등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

며 생태계를 주도한다. 하드웨어 전문기업은 소뇌

지능 및 핵심부품 개발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완

제품 양산까지 가치사슬을 아우르며, 일부 기업들

은 대뇌지능 개발을 포함한 수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혁신센터(BHRIC)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의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 표준화 수립, 데이터 

허브 구축, 훈련 인프라 제공, 플랫폼 구축 등 기술 

자립화와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

표 1  중국 AI 로봇 가치사슬별 개발 현황 및 특징

분야 주요 기관·기업 개발 현황 특징

대뇌지능
• 플랫폼 대기업
• AI 전문기업

• LLM, VLA 기반 로봇 인지·판단·계획 기능 고도화
• 로봇 탑재형 경량 AI 모델 개발을 통한 현장 적용성  
    강화

• 오픈소스 전략을 통한 사실상 표준 선점 경쟁
• 실용성·응용성 지향 차별적 경쟁력 확보

소뇌지능
• HW 역량보유 
    로봇 전문기업

• 강화학습·모방학습 기반 동작 제어 능력 향상
• �센서 융합·MPC 기반 실시간 안정적 동작 수행 강화

• 비정형 환경대응 고난도 정밀동작 구현
• 제어지능·구동부품 통합으로 HW 공급망 주도

통합지능
• 국가 연구기관
• AI 전문기업

• 인지·판단·행동의 종단형 체화지능 모델 개발 
• �대뇌·소뇌 융합형 통합지능으로 효율성·자율성· 

환경대응 능력 향상

• 차세대 범용 로봇 아키텍처로 부상
• 지능 통합설계·구현의 기술 진입장벽 구축 

AI 반도체
• 플랫폼 대기업 
• 반도체 전문기업

• 로봇 전용 AI 가속칩 개발 확대
• �인지 연산과 제어 연산 동시처리 이종 코어 병렬

구조 개발 
• 경량화·저전력 칩 설계 기술 강화

• 로봇 반도체 기술 자립화
• 자국 내 생태계 주도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로봇 
운영체제

• 국가 혁신센터
• 플랫폼 대기업

• AI 기능 통합형 ROS 개발 확대
• �범용 ROS·특화형 ROS 병용 개발을 통한 유연성· 

확장성·성능 최적화 추구

• ROS 독자 개발을 통한 플랫폼 생태계 주도
• 산업별 맞춤형 수요 대응 및 전환장벽 구축

클라우드
• 국가 혁신센터
• 플랫폼 대기업

• �클라우드의 인지·계획, 로봇 단말의 행동 실행  
분담 강화

• 클라우드 기반 다중 로봇 실시간 협업 체계 구축

• 생태계 및 협업 네트워크 주도
• RaaS(Robot as a Service)를 통한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

데이터셋
·훈련장

• 국가 혁신센터
• 플랫폼 대기업

• �실제 환경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합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실제 훈련장·가상 훈련장 병행 운영을 통한  
모델 학습 고도화 및 검증

• 국가 주도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기업진입
    장벽 완화
• 데이터 기반 로봇 성능 경쟁우위 확보

핵심부품
• HW 역량보유 
    로봇 전문기업

• �모터·감속기·액추에이터 등 핵심 구동부품의  
자체 설계·제조 역량 확충

• 정밀도 제고와 경량화 병행 추진

• 부품 내재화로 비용 경제성 강화
• 글로벌 부품 공급망 주도

완제품 
양산

• 제조 대기업
• �HW 역량보유  

로봇 전문기업

• 자동차·전자 제조라인의 로봇양산 체제로 전환
• 휴머노이드 전용 양산라인 구축 

• 대량생산 체제 완비 및 상용화 가속
• 휴머노이드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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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5]. 이러한 역할 분담과 경쟁 체제를 통해 중

국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로봇 기술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IV.	중국 AI로봇 생태계 기업유형

중국 AI 로봇 기업의 가치사슬 참여를 바탕으로 

생태계 전략 유형을 표 2와 같이 AI 플랫폼 주도형, 

수직통합형, 로봇 바디 전문형, 로봇 AI 전문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특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AI 플랫폼 주도형

BHRIC,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두 등 국가 혁신

센터 및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AI 기술과 인프

라를 독자 개발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제공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업하면서 중국 

로봇 생태계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핵심기술 자체 개발: 이들 기업은 로봇의 인

지‧추론‧계획 기능을 구현하는 대뇌지능 기

술을 독자 개발 중이다. BHRIC(RoboBrain 2.0), 

알리바바(Qwen2-VL), 화웨이(Pangu 3.0), 바이

두(ERNIE 4.0)는 언어‧시각‧행동을 통합 처

리하는 멀티모달 모델로, 자연어 명령 이해, 환

경 인식,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로봇 지능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알리바바 Hanguang 800‧PPU, 화웨이 Ascend, 바

이두 Kunlun II‧P800 등)를 통해 실시간 추론과 

정밀 운동제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연산 능력

을 확보하고 있다[5,8-10,25].

• �AI 로봇 인프라 구축: 로봇 개발의 기반이 되

는 운영체제와 학습 데이터셋을 자체 구축하

고 있다. BHRIC(RoboOS 2.0), 화웨이(Harmon-

yOS‧Kaihong OS), 알리바바( ModelScope ROS), 

바이두(Apollo ROS)는 독자적 로봇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BHRIC(RoboMIND)의 행동 

표 2  중국 AI 로봇 생태계 유형과 특징

유형 주요 기관·기업 전략 방향 특징

AI 플랫폼 
주도형

• 알리바바
• 화웨이
• 바이두
• BHRIC

핵심 AI 기술·인프라 독자 
개발과 개방형 플랫폼 운영
을 통한 시장·표준 선도

• AI 모델·반도체·ROS·클라우드 통합 인프라 구축
• API·오픈소스 개방 기반 개발 생태계 확장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술지원 플랫폼 제공
• 로봇 전문기업과의 공동 개발·실증 협력 강화
• 표준화 선점을 통한 산업·시장 영향력 확대

수직
통합형

• 애지봇
• 유니트리
• 유비테크

AI 모델·부품·양산의 전 벨
류체인 역량확보를 통한 개
발과 상용화 주도

• 인지·제어 통합형 단대단 체화지능 개발
• 핵심 부품 직접 개발로 공급망 자립 추구
• 개발·양산·인증의 전주기 풀스택 역량 확보
• 전용 공장을 통한 대량 양산체제 완비
• 글로벌 투자 유치 및 신속 상용화 주도

로봇 바디 
전문형

• 푸리에 로보틱스
• 딥 로보틱스
• 엘리펀트 로보틱스

AI 제어 결합 지능형 부품·
모듈 개발 및 B2B 공급망 
주도

• AI 알고리즘·센서·구동계 융합형 고성능 스마트 부품 개발
• 산업용·의료용·교육용 등 응용 분야별 특화 부품 공급
• �부품·모듈의 자체 표준화를 통한 자국내 제조사 대상  

안정적 공급체계 강화
• 해외 파트너 협업 기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로봇 AI
전문형

• 바이트댄스
• 엔진AI
• AI² 로보틱스

범용 AI 모델 및 고객 맞춤
형 특화 솔루션 개발

• �RFM(Robort Foundation Model) 지향 멀티모달 범용  
AI 모델 개발

• 경량화·특화형 모델을 통한 다양한 로봇 개발 지원
• 인지·행동 연계 단대단 통합 아키텍처 개발
• API·SDK 기반 로봇 제조사와 협력 확대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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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알리바바의 가상 훈련환경, 바이두

의 시각‧자율주행 데이터셋을 통해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

다[8-10].

•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주도: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AI 로봇 개발 자원을 외부

에 개방하고 있다. BHRIC의 Huishikayou, 화

웨이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바이두 스

마트 클라우드는 로봇 AI API(Application Pro-

gramming Interface), 멀티모달 모델 서비스, 시뮬

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

업이 자체 인프라 없이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5,8-10,25].

• �전략적 협력을 통한 확장: 로봇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BHRIC는 휴머노이드 및 산업

용 로봇 기업들과 협력하여 로봇 지능 및 제어 

시스템, 멀티로봇 협업 기술을 개발하고 베이

징에 공동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알리바바

는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지능형 로봇 개발을 협력하고, 화웨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

션 협력을, 바이두는 데이터 학습 협력 및 AI로

봇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8-

10,25].

2. 수직통합형

애지봇, 유비테크, 유니트리의 수직통합형 기업

들은 AI 로봇의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생산까

지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개

발과 상용화를 선도하며, 중국 내외에서 활발한 투

자를 유치하고 있다.

• �통합형 로봇 지능 개발: 이들 기업은 인지‧계

획‧제어를 하나의 통합 경로에서 처리하는 

체화지능을 자체 개발하여 로봇의 사고와 행

동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있다. 애지봇은 데이

터 기반 자기개선, 유비테크는 실시간 자세보

정 알고리즘, 유니트리는 강화학습과 모방학

습의 병행에 각각 주력하고 있다[5,13,15,16].

• �핵심 구동 부품의 내재화: 모터, 감속기, 센서 

등 로봇의 핵심 구동 부품을 직접 개발하여 외

부 의존도를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애지봇은 모듈식 4대 

핵심기술을, 유비테크는 중국 내 부품 조달 자

립을, 유니트리는 주요 구동계 및 제어계 자체 

개발을 통해 공급망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13,15,16].

• �자체 풀스택 역량구축: 이들 기업은 AI 모델부

터 하드웨어, 생산, 인증까지 로봇 개발의 전 

밸류체인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

고 있다. 애지봇은 AI 모델‧학습 플랫폼 개발, 

OS 운영, 자체 생산 공장 운영, 국제 인증 대응

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5,13]. 유비테크

는 OS 개발, 기계‧제어‧소프트웨어 통합 개

발, 자체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5,15]. 유니트리는 AI 

제어 알고리즘과 오픈소스 기반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로봇 제품군을 자체 설계‧

제작하고 있다[16]. 

• �대량 양산 체계 구축: 자체 생산 공장에 개발

부터 검사까지 전 공정을 통합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상용화 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애지

봇은 상하이‧쑤저우 공장과 트레이닝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유비테크는 선전 생산설비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며, 유니트리는 항저

우‧선전 지역별 거점 확대를 통해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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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봇 바디 전문형

딥로보틱스, 푸리에 인텔리전스, 엘리펀트 로보

틱스로 대표되는 로봇바디 전문형 기업들은 고정밀 

제어 기능의 핵심 부품과 모듈을 특화 개발하여 완

제품 제조사에 공급하는 전략을 통해 부품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 �핵심 부품 지능화를 통한 하드웨어 역량 확보: 

이들 기업은 관절, 액추에이터, 제어 시스템 등 

핵심 부품에 AI 제어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지

능형 모듈로 고도화하고 있다. 딥로보틱스는 

강화학습 기반 힘‧위치 통합 제어 관절 모듈

을, 푸리에 인텔리전스는 토크‧위치 센서 통

합 고정밀 액추에이터를, 엘리펀트 로보틱스

는 모듈형 로봇 부품에 충돌 감지‧안전 제어 

등 스마트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5,17,27,29].

• �특정 행동 최적화 부품 개발: 이들 기업은 특정 

동작이나 응용 분야에 맞춘 전문 부품으로 시

장을 세분화하고 있다. 딥로보틱스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을 겨냥하여 고토크‧경량화 

관절 설계에 집중하고, 푸리에 인텔리전스는 

재활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돌봄 로봇

용 핵심 부품을 개발하며, 엘리펀트 로보틱스

는 교육 및 소규모 제작 시장 대상 다양한 가격

대의 로봇팔 라인업을 제공한다[17,27,29].

• �외부 기업에 부품‧모듈 공급: 자사 부품과 

모듈을 외부 제조사에 공급하는 기업간 거래

(B2B)를 추진하고 있다. 딥로보틱스는 표준화

된 관절 모듈을 다수 제조사에 공급하고, 푸리

에 인텔리전스는 양팔 조작 데이터와 가상현

실 시연 로봇 훈련 환경 시스템을 제공하며, 엘

리펀트 로보틱스는 완성 시스템 외 개별 구성 

요소를 모듈 단위로 공급하고 있다[17,27,29].

•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협력 강화: 딥로보틱스

는 해외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 제공

으로 개발자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푸리에 인

텔리전스는 다수 국가의 글로벌 소재 기업과 

협업하여 공급망을 확장하며, 엘리펀트 로보

틱스는 교육용‧산업용 병행 전략으로 글로벌 

직접 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5,17,27,29].

4. 로봇 AI 전문형

바이트댄스, 엔진AI, AI² 로보틱스의 로봇 AI 전

문형 기업들은 AI 모델과 알고리즘 개발을 중심으

로 인지‧추론‧계획‧행동 기능을 제공하는 AI 솔

루션 기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범용 AI 모델 개발을 통한 로봇 지능화 주도: 

시각‧언어‧행동을 연계하는 멀티모달 지

능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 작

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범용 지능을 지향한

다. 바이트댄스는 통합 모델을 통해 복잡한 양

손 조작 과제 수행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엔진

AI는 로봇 제어 알고리즘과 강화학습 모듈 통

합을 통해 지능화 제어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12,14].

• �특화‧경량화 모델 개발: 특정 응용 영역이나 

제약된 환경에 적합한 경량 모델을 개발하여 

실시간 반응성과 실행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

다. 엔진AI는 중소형 로봇에 탑재 가능한 경량 

신경망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14].

• �단대단 통합 아키텍처 구현: 이들은 인지부터 

행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통합 구

조를 지향하고 있다. AI² 로보틱스는 인식‧공

간 계획‧행동을 일관된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20]. 엔진AI는 알고리즘 

훈련부터 배포‧응용까지 연결하는 통합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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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을 제공하며, 단대단 신경망 기반 제어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14].

• �외부 로봇 기업에 AI 솔루션 제공: 이들 기업

은 개발한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로봇 제조사 

및 시스템 통합업체에 제공하는 전략을 지향

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다양한 하드웨어 대

응 범용 플랫폼, 엔진AI는 인프라 및 생태계 구

축, AI² 로보틱스는 오픈 모델과 API 제공을 

중심으로 협력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5,12,14,20].

V.	 결론

본 글은 중국 AI 로봇산업의 기술 개발 동향과 생

태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AI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AI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가 정책 개발, 표준화,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을 주

도하고, 지방정부는 실증‧훈련‧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책체계 

하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신흥 로봇 기업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며 기술 개발―실증―상용화에 이르

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로봇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

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과 전략적 투자, 지방정부

의 실증‧훈련 거점 운영,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AI 로봇 혁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범용 로봇지

능 개발에, 하드웨어 전문 로봇기업이 제어지능 개

발에 집중하며 전문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

지‧추론과 운동제어를 통합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로봇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대

규모 R&D 투자와 연구기관‧기업 간 협력 체계를 

통해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AI 반도체‧클라우드‧운영체제를 

통합한 로봇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고 있다. 주요 대

기업들은 자체 AI 반도체를 로봇 OS와 클라우드에 

연계해 데이터 처리‧학습의 전주기 자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혁신센터는 대규모 데이터셋과 시

뮬레이션 환경을 개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

를 통해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과 생

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

민간 연계형 로봇 AI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국

가 플랫폼과 표준 데이터셋 공유, 클라우드 기반 학

습‧실증 환경을 통해 전문 로봇기업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수직통합형 기업들은 모터‧감속

기‧센서 등 핵심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AI 모

델을 결합하여 인지‧계획‧제어‧행동의 전주기 

역량을 확보했다. 통합 생산 공장에 전 공정을 구축

한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

지의 시간을 단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확

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IT 강국으로서 정

밀기계‧전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반 위에 로봇 AI 역량을 결합하는 수직통합형 기

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은 핵심 구동 부품의 국

산화로 공급망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 로봇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표준화‧데이터 형식‧인증

체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허브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자립과 국제표준 선점을 동시에 

달성하여 기존 선도국 중심의 공급망 질서를 재편

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로봇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 구동계의 고정밀‧고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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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인증체계 구축과 함께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기술표준 경쟁력을 확보해

야 한다.

End-to-End(단대단)  로봇의 인지·판단·행동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이 직접 학습·처리하는 구조

MPC(예측제어, Model Predictive Control)  로봇의 현재 상
태와 미래 동작을 예측하여 최적 제어명령을 산출하는 실시간 제
어기술

체화지능(具身智能, Embodied Intelligence)  AI가 물리적 신
체(로봇)를 통해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학습하고 행동하는 지
능 체계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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